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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월 5일 당시 광주21세기병원 병원에 체류 중이던 134명에 대해

검사를 실시하였으며,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음”

(2월 7일자 MBN “[단독] 16·18번 환자 돌본 의료진 “검사 안 했는데 음성”” 보도 관련)

□ 기사 주요내용

○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이 검사도 안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

받는 등 방역 당국이 국민을 속이고 있음

- 방역 당국은 16번과 18번 확진자가 나온 광주21세기병원 모든

의료진을 검사한 결과 감염자는 없다고 했으나, 환자와 밀접

접촉한 의료진 중 일부는 검사를 하지 않았음

□ 설명 내용

○ 질병관리본부와 광주광역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광주21세기

병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실시하였고, 2월 5일 당시 병원에 체류

중이던 직원(46명), 입원환자, 보호자, 간병인 등 134명에 대해서는

16번째 확진자와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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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는 병원 폐쇄 이후 병원 내 머무르면서 환자 이송, 관리 지원 등

역할에 참여 가능한 인력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입니다.

○ 광주광역시는 2월 6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“해당 검사에

대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”는 의미이며, “모든 의료진에 대한

검사를 실시하였고, 그 결과가 음성임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”

라고 밝혔습니다.

○ 2월 5일 당시 병원에 있지 않았던 접촉자들은 관할 보건소에서

능동감시 및 자가격리로 관리 중이며, 증상 발생 시 해당 보건소를

통해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.


